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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6.4.21.(화) 09:00

국립중앙과학관, “갑천을 달리며 생명을 만나다” 
2026 생물다양성 마라톤 ‘다다다런’ 개최

 - 5월 16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향한 800인의 힘찬 발걸음
 - 멸종위기종 티셔츠 입고 달리는 ‘친환경 실천 마라톤’ 5km, 

10km 코스 운영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 연구단지 생물다양성 마라톤 ‘다다다런(다양한 생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연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변화 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걷고 달리며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시민 참여형 과학문화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5월 16일 갑천 근방 산책로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 인원은 8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로(코스)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5km 

경로(코스)와 활동적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위한 10km 경로(코스)로 구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마라톤하면서 갑천 일원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들을 체험할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 멸종위기종들을 주제로 한 티셔츠, 메달, 안내판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행사를 과학 기술 기반이 집적된 대전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과학과 환경, 시민 참여가 결합한 대표적인 공공 과학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연구단지 내 후원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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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일상에서는 그 가치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생물다양성 마라톤이 시민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www.scien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자 과장 김동희 (042-601-7850)

자연사과 담당자 주무관 이준학 (042-601-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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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26 생물다양성 마라톤 다다다런 」 포스터


